
Weekly  Education  Magazine8

DICTIONARY입시, 아는 만큼 보인다_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본지 889호

반토막 난 1등급

수능 영어, 어느 장단에 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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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성적의 위치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나타내는 상대평가와 달리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방식을 말함.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와 같이 원점수 및 그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등으로 성취도를 나타내는 방식. 1994학년 수능이 처음 도입될 당시는 200점 

만점의 절대평가제였음. 2002학년에 등급제가 도입되었으며, 현행과 같은 표준점수 

및 등급제로 대표되는 상대평가는 2005학년에 시작되었음. 그 후 2017학년에 한국사, 

2018학년에 영어가 등급제 절대평가로 전환됨. 즉, 현재 수능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고 있음.

✚   현재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으로 성취 수준을 나타

내는 상대평가를 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9등급제로 절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으므로 

대입 전형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의 수능 최

저 학력 기준은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국어 및 수학 가형, 과탐(2과목 평균, 평균 산출 시 소수

점 이하 절사)]의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영어와 한국사 등급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

습니다. 즉,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한국사 5등급이면 불합격입니다. 

✚   정시 전형에서도 절대평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영어 등급 반영 방법은  감점 방식, 가점 방식, 합산 

방식이 있습니다. 감점 방식은 서울대와 고려대, 충남대 등에서 사용하며, 총점에서 등급 점수를 감합니다. 서

울대는 2등급은 0.5점, 3등급은 1.0점을 감점합니다. 가점 방식은 가톨릭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사용하

며, 총점에 영어 등급 점수를 더합니다. 서강대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을 더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합

산 방식을 활용하는데,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에 따른 등급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 등으로 정한 등급 점수에 영어 반영 비율(15%)을 적용하는 건국대가 합산 방식의 사례입니다.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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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냐 중 어느 것 하나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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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는 절대평가보다 운이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다?”
수험생이 받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공정한 평가입니다. 현행 상대평가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점수를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표준점수를 한 줄로 세워 등급과 백분위를 산출합니다. 수험생 개인의 

점수와 상관없는 값들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른쪽 표는 2019학년 수능 <윤리와 

사상> 성적 분포입니다. 원점수 44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운 좋게 45점을 받은 수험생과 

같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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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는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로 전

환했고, 영어도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했

습니다. 현 정부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2025학년에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수능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이 시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경쟁이 완화되고 시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영어

와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점수 경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 수

능 영어처럼 어렵게 출제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 2등급 비율이 낮아지면 경

쟁은 심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등급

제 방식의 절대평가는 정시 전형에서 상당히 불공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능

에서 영어 100점과 90점은 같은 1등급을 받으며 같은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러

나 90점과 89점은 1점 차이지만 1등급과 2등급으로 갈립니다. 어떤 신학대학은 

1등급과 2등급을 25점 차이로 벌려놓았습니다. 수능 1점 차이가 25점 차이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서 80점을 받은 수험생은 2등급, 79점을 

받은 수험생은 3등급을 받습니다. 이 두 학생이 

이화여대를 지원하면 2등급인 학생은 245점으로 

환산되고, 3등급인 학생은 10점 낮은 235점으로 

환산됩니다. 1점 차이가 10점으로 커지는 셈입니다.우와!! 잘했다. 

영어는 1등급이구나!

담임 선생님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봐

야 알 수 있단다.

담임 선생님

왜 그런가요?

박교육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영어는 90점을 넘겼습니다.

김내일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국어는 

상대평가라서 그런 거야!

김내일

국어 90점이면 몇 등급일까요? 

김내일

등급
영어(100점 만점) 한국사(50점 만점)

점수 인원(명) 비율(%) 점수 인원(명) 비율(%)

1등급 90 27,942 5.30 40 193,648 36.52 

2등급 80 75,565 14.34 35 79,747 15.04 

3등급 70 97,577 18.51 30 74,694 14.09 

4등급 60 110,176 20.91 25 64,185 12.11 

2019학년 수능 영어·한국사 등급별 분포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46 61 79 3

45 60 75 3

44 60 75 3

43 59 70 4

42 58 67 4

41 58 67 4

40 57 64 4

2019학년 수능 <윤리와 사상>


